BR5921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15-10-30

중국 4서 중 대학에 나오는 교훈인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의 뜻을 말하라면 “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좀더 직설로 말한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가정을 바르게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교훈일 것입니다. 
최근에 만인의 주목을 끄는 연구 결과가 워싱턴 디시의 학술 대회에서 발표 되었습니다.  즉 “결혼한 부부가 부모가 되어 가정을 다스리는 가구의 비율이 높을 수록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경제가 튼튼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가족 연구소 (institute of Family Studies” 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결과이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브래드 윌칵스 (Brad Wilcox), 아메리칸 대학의 라벗 러맨 (Robert Lerman), 부리검 영 (Brigham Young) 대학교의 조셉 프라이스 (Joseph Price)가 공동 연구한  결과는 건전한 가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의 경제가 그렇지 않은 주보다  번성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결혼한 부모가 이끄는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최고 5%의 주에서 빈곤 층에 속한  자녀는 최하 5%의 주의 자녀들보다 빈곤에서 벗어날 획률이 10.5%나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 최고 5% 주의 가구들  중간치 수입은 최하 5%의 가구보다 $3,654 나 높고  자녀들의 빈곤률이 13.2%나 낮았습니다. 이런 숫자는 인종,  교육 정도, 세금 정책, 그리고 주정부의 교육비 지출 등을 다 종합해서 산출한 숫자이었습니다.
건전한 가정 비율이 높은 주는 강한 경제를 이룩하고 자녀 빈곤율은 낮으며 주의 중간치 수입은 높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확률도 높으며 자녀들이 성장하여  더 튼튼한 경제력을 갖게 된다고 위의 연구는 밝혔습니다. 뉴멕시코와 루이지애나 주처럼 미혼 부모의 비율이 높은 주에서는 저녀들의 빈곤율도 높고 결혼한 부모가 이끄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주에서는  자녀 빈곤율이 현저히 낮다고 그들은 밝혔습니다.  출생하는 자녀들 중 60%는 30세 이하의 어머니로 부터 태어나는데 그중에서 30%는 미혼모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2013년의 인구 통계가 밝힌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 중에서 결혼한 부모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유타 (Utah) 주라고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뉴 헴프샤 (New Hempshire), 미네소타 (Minnesota),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그리고 아이다호 (Idaho) 주가 상위 5위를 차지하는 주입니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5 개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미시시피 (Mississippi), 아캔사 (Arkansas), 델라웨어 (Delaware), 그리고 루이지애나 (Louisiana) 주입니다. 물론 이 하위권 주는 경제도 최악이고 자녀들의 빈곤 탈출 획률도 최하라고 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동거하는 미혼 부모들의  동거 관계는 오레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연구 외에도 가정과 경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모든 연구는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 칼럼의 제목처럼 건전한 가정 없이 건전한 경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끝
